
일본 면방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 )Ⅴ  

시키보(Shikibo) 가토 데이이치(加藤 禎一)사장  

–중국 캔버스의 산업제품으로 성장 기대 

시키보는 2006년도부터 신중기경영계획을 시작하였다. 주력인 캔버스 필터 

클로스(canvas filter cloth)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재와 기능재에서도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다. 최종년도인 2008년도에는 부동산, 서비스를 포함한 이들 

분야에서 총판매고의 50% 이상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중국에 캔버스 필터 공장을 설립하였다. 사

장은 “구미기업과의 글로벌 경쟁이 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

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衣料)섬유사업에서는 핵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해결을 못 본 과제로 되어 있는 ‘멜텍스’의 수익개선이 과제

로 남아 있는데 “본사 주도로 방법이 제시될 것이며, 그 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고 단언하였다. 

2006년도는 새로운 중기경영계획의 첫해로서, 단체(單體)는 대체로 이익계

획을 달성하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주식 배당을 부활시킨 후로, 중기계획

의 초년도이므로 이익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단체, 

연결(連結)이 모두 2005년 실적을 밑돌았다. ‘계획대로’라고 한 것은 당초계획

부터 감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사장으로서는 불만족스

러운 결과이며, 그런 면에서도 수익개선을 2007년도 최대의 테마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정성적(定性的)인 부분에서는 일정한 방안을 세울 수 있었다. 발전시

킬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키고, 나쁜 부분은 축소하거나 철퇴(撤退)한다는 두 

가지 테마가 있었다. 부(負 ; 마이너스)의 압축이라는 면에서는 ‘시키보 고치

(高知)’를 청산하여 토지, 건물을 ‘쓰즈키(都築)방적(現 : KB쓰즈키)’에게 매각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봉제 자(子)회사 ‘머메이드 가먼트 인더스트리 인도네

시아(MGI), 시키보 리빙(living)’도 해산하였다. 다만 현안인 ‘머메이드 텍스타

일 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멜텍스)’의 손실이 컸다. 멜텍스는 방향성을 정하

고 수익을 개선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였다. 현재 다시 수익을 개선

하려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산업자재분야

에서 시작하였는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단체의 섬유산업에서는 의류용 섬유를 개선하고 있다. 4월에 동(東)과 서

(西)에서 종합전(綜合展)을 개최하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 자신을 갖고 

있다.  

2007년도 사업환경은, 의류용 섬유가 계절이나 외환 등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2006년도 보다도 크게 악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경제도 성장률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며, 개인소비로 견인되고 있는 것

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안요인도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고유의 이차대전 후 발생한 단괴(團塊)세대들이 은퇴하면

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년 퇴직자들이 그동안 주로 입었던 정장 수트에서 캐주얼

로 바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는 면방적업계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일본의 섬유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국에서 세제개혁, 인민위안고(人民

元高), 노무비 상승 등으로 코스트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로 인한 영향은 

이미 예측하고 있던 범위내이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는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당사도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서 베트남 

등을 조사는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아직 그동안 투자한 경영자원이 

성과를 올려야 할 단계이므로 이것이 먼저 추진될 것이다. 

2007년도는 중기계획의 2년째가 되는데, 중점과제는 이 2년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에서 내세운 산업재(産業材),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의류용 섬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산업재에 대하여는 아직도 강화해야 할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도 추가

될 것이다.산업재 중 주력인 제지용 캔버스 필터 클로스(canvas filter cloth)에

서는 강소성(江蘇省) 무석시(無錫市)에 설립한 ‘시키시마 공업 직물<무석>(敷

島工業織物<無錫>)’이 4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 분야는 일본내 생산만으로 글로벌화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키시마 공업 직물무석’을 거점으로 중국내는 물론, 일본 이외의 제3국으로

도 수출할 것이다. 구미기업 등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지만 앞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능재료에서는 2007년 중에 새로운 상재(商材)를 개발할 것이다. 이

러한 새로운 상재를 육성하면서 2008년도에 기능재 판매고로 100억엔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기타 부동산 사업도 ‘효고현(病庫縣) 히메지시(姬路市)’나 

‘고지현(高知縣)’과 같은 대규모의 부동산 사업은 적지만, 소규모의 사업을 

여럿 추진하였다. 

중기계획에서는 산업재(産業材)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판매고 구성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판매고를 확대하면 그대로 시키보 그룹 전체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 

의류용 섬유, 생활자재의 구조개혁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

합전시회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소재를 살려, 피륙, 니트의 다양성을 넓

히면서 통일된 제품 출시를 강화함으로써 살아남아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멜텍스 수익개선 방안으로 채산을 맞추게 되는 것은 2008년도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좀 주저해 온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본

사 주도로 개선해 나가며, 이미 흑자로 만드는 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다. 

멜텍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가공부분이다. 방적에서 직포, 편성, 

염색가공 등이미 청산은 되었지만 봉제의 MGI를 포함하면 일관생산체제로 

되어있는 멜텍스였는데, MGI가 철수하는데 따라 편성부분은 이미 축소하였

다. 남은 것은 가공부문이다. 

여기서 앞으로도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방적, 직물에서의 판매를 

중요시하면서 이익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기 위하여 설비도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 가격 고등(高騰)에 대하여는, 이미 석탄과 천연가스 두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 보일러로 바꾸었다. 

일본내의 직포, 염색가공 자(子)회사 ‘시키보 고난(江南)’들은 마지막 한발

의 마무리만 남은 상태이다. 원료 및 연료가격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스트 삭감이나 효율적인 생산체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루기 어려운 두

꺼운 직물가공 등에의 진출도 포함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

도에는 부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사 이외의 주문도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지될 것이다.♣ 


